
16일 열린 체육대회는 연합뉴스노조 
조합원들이 그동안 꼭꼭 숨겨뒀던 ‘몸
개그’실력을 의도치 않게 드러낸 잔치
였다.

그동안 ‘착하고 재미없다’라는 평가
를 주로 들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
사실 슬랩스틱 코미디의 달인들이었음
을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.

아침 사장실 앞 집회를 마치고 청운
동 신세계 여자농구단 연습장에 모인 
조합원들은 체육대회 시작 전부터 족
구와 농구 연습경기를 벌이며 본 대회
에서 쓸 체력을 미리 쏟아냈다.

이어 2011년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
원들이 직접 걸그룹 시크릿의 ‘샤이 보
이’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상큼한 율동
을 선보여 분위기를 띄웠다.

특히 한종찬(사진부) 조합원은 거칠
면서도 발랄한 ‘단독 댄스’를 선보여 체
육관을 큰 웃음으로 물들였다.

이런 분위기는 첫 종목인 피구 경기
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.

조성흠(사회부) 조합원은 날아오는 
공을 차지 못하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
뛰어오르거나 헛발질보다 어렵다는 ‘
헛헤딩’을 선보여 큰 환호를 받았다.

경기 도중 교체된 조 조합원이 “계획
된 개그였다”며 자랑스러워하자 박성
민(보도국 파견) 조합원도 연속 수비 
실책으로 ‘맞불’을 놓는 등 조합원들의 
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졌다.

점심 후 열린 줄넘기 대회에서는 고
동선(네트워크사업부) 조합원이 꼬박
꼬박 두 다리 사이로 줄을 집어넣는 묘
기를 선보였다.

농구 예선에서는 유례없는 ‘골든골
연장전’이 5분 가까이 이어져 관중들
이 쉴 새 없이 탄식과 폭소를 쏟아내는 
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.

조합원들은 실수를 저지른 선수들에
게 큰 웃음과 함께 갈채를 보내 모처럼 
‘몸개그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.

물론 꾸준한 훈련으로 틈틈이 갈고
닦은 실력을 선보인 이들도 많았다.

이동칠(보도국 파견) 조합원의 ‘돌려
차기 스파이크’와 장현구(스포츠레저
부) 조합원의 ‘골밑 장악력’은 이날 족
구와 농구 경기의 ‘백미’라는 평을 들
었다.

여성 조합원들이 벌인 피구 경기에
서도 보기드문 ‘강속구’가 등장해 탄성
을 불러일으켰다.

그러나 역시 이날 가장 큰 갈채를 받
은 것은 공병설 위원장의 ‘노익장’이었
다.

공 위원장은 줄넘기의 D조 1번 주자
로 등장해 20차례 이상 뛰어올라 팀의 
우승을 이끌더니 농구 경기에도 주전
으로 나서 전반전을 풀로 소화해 ‘과
연 강철체력’이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
았다.

조합원 모두가 한바탕 웃음으로 그
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체
육대회에서는 조성흠 조합원이 이끄는 
B조가 종합점수 490점으로 우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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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몸개그’의 향연…못할수록 박수받은 명랑 체육대회
‘ 차려던 공은 다리 사이에 박히고…뛰어오르려던 다리는 풀려서 넘어지고’

새내기 조합원의 깜찍 공연. 2011년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들이 걸그룹 시크릿의‘샤이 보이’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상큼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.

이것이 돌려차기 스파이크다!
보도국 파견 이동칠 조합원은 명랑 체육대
회 족구 경기에서 화려한 ‘돌려차기 스파이
크’를 선보이며 팀의 득점을 독식하다시피 
했다. 하지만 이 조합원이 속한 조는 아쉽게 
족구 경기에서 준우승했다.

체육대회 줄넘기 경기에서 공병설 노조 위원장이 이끈 D조가 20차례 이상 뛰어올라 우승했다.

다함께 뛰어보자 ‘폴짝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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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보도 케이크
드셔보실래요

지난 6일 결혼한 새 신랑 김동현 조합원(사회부)이 감사의 마음
을 담은 ‘공정보도 떡케이크’를 가져와 커팅식을 하고 있다.  이
날 아침식사도 거른 채 동관 7층 사장실 앞에 집결했던 조합원 
수십명은 김 조합원이 마련한 따뜻한 쑥·호박 떡을 조금씩 나
눠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.

노조 사무국장인 정성호 조합원은 이날 농
구 경기에서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투혼을 
발휘했다. 하지만 정 조합원이 속한 C조는 1
차전에서 탈락했다

‘ 매의 눈’ 정성호 조합원

내가 피구왕 통키…불꽃 슛 받아라
스포츠레저부 김은경 조합원이 피구 경기에서 
강속구를 던지며 상대팀을 아웃시키고 있다. 여
성 조합원 가운데 사회부 차지연, 국제뉴스부 
정빛나 조합원이 ‘통키’ 반열에 올랐다.


